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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6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방미․일 수행 경제계 인사 초청 오찬

해외 순방 중 경제계의 도움과 좋은 평가 덕에 감사 드립니다. 

좁은 자리라 앉아서 할 수도 있으나, 저 끝까지 안 보여서 일어났습니다. 

우선 참석해준 데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난 번 방미 전에 걱정을 많이 했

습니다.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, 어쨌든 경제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

받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해줬고, 6박7일 동안 분위

기 잡아줘서 어디 가면 의견을 표현하기 좋았고, 이해를 돈독히 하는데 굉

장히 도움이 됐습니다. 경제영역에서 좋은 평가받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 

도움의 결과입니다.

 

그 이후 돌아와서 성과를 어찌 발전시킬까 걱정하면서 있는데, 좋은 투자

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. 모든 것에 자신감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 

해소하고, 뭔가 가능하다고 시작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도 

이 기분이 식기 전에 해야겠다싶어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뭘 할 것

인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

 

일요일 점심은 피하고 싶었는데, 그렇게 하면 일본 방문 계획 때문에 그 

뒤로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갔다 와서 하자니 아쉬워서 무리를 했습니

다. 여러분이 약속 바꾼다 해서 비서실에서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. 그러

나 우리 모두 함께 국민 걱정을 덜자고 하는 것이니 반갑게 받아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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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, 그래도 이 집이 삼계탕 맛은 괜찮습니다.

 

(오른 쪽 옆에 앉은 이건희 회장과 약간 틈이 있자 의전쪽 불러) 회장님과 

자리를 가깝게 해주십시오. 사진에 서먹하게 나면 안 되잖습니까.(의전 쪽 

행정관이 수저 그릇 등 대통령 쪽으로 바짝 옮기고, 이건희 회장도 더 가

깝게 앉음) 사진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, 가까이 있는 사진이 나가면 

뭔가 잘되겠구나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것입니다.


